
중동, 2013년 경제회복 가능성
IMF, 아랍권 GDP 3.6% 증가 예상 … 리비아는 치안이 관건

<아랍의 봄>을 겪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2013년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국제통화

기금(IMF)이 11월11일 발표했다.

IMF는 반기 중동·중앙아시아 지역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예멘 등의 경제가 부분적으

로 정치적 안정을 회복해 2013년에는 서서히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기악화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수출은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리비아를 제외한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2013년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상수지

는 세계적인 수요 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GDP 대비 5.4% 적자에서 2013년 4.6% 적자로 개선폭이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도 각국 통화의 약세로 2012년 7.8%에서 2013년 8.6%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IMF는 밝혔다.

다만,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한 리비아는 국내 치안만 안정된다면 GDP가 2013년 17% 증가하고 2014-2017

년 매년 평균 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60%까지 감소했던 리비아의 GDP는 2012년 1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2013년에도 22%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또 2011년 16%를 기록한 리비아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 10%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1%까지 감소할 것으

로 전망했다.

한편 IMF는 2012년 석유 금수를 비롯한 서방제재로 이란 경제가 다소 위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산 석유 수출은 2011년 하루 214만배럴에서 2012년 125만배럴까지 감소했으며 다른 부문에도 부

정적인 파급효과를 줬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의 중동·중앙아시아지역 대표인 마수드 아흐메드는 다만 “이란은 다른 석유 수출국에 비해 석유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서 “이란의 경제는 다각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구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란 GDP의 10%를 농업이 차지하고, 석유를 비롯한 다른 산업이 40%, 서비스 분야가 나머지 50%를

각각 차지한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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